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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 내용

간이비중계 실험을 통해 바닷물이 쉽사리 얼지 않는 이유를 탐구하여 봅시다.

바닷물이 쉽게 
얼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핵심 요약

1. 바닷물의 구성

2. 바닷물의 성분

3. 간이비중계를 통한 바닷물 비중실험

내가 만든 바닷물

UNIT 4

해 양 화 학

(사진: 홍선욱)

UNIT 4 내가 만든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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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알기

 바닷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 바닷물의 구성

• 염분과 염분비 일정의 법칙

바닷물은 약 96.5%의 순수한 물과 약 3.5%의 용존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바닷물을 육지의 물이나 빗물과 

다르게 하는 것은 물에 녹아 있는 이들 용존물질이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물질이 많건 적건 바닷물에 녹아 있다. 

해수 용존물질은 그 녹아 있는 양에 따라 주성분원소, 부성분원소, 미량원소 등으로 구분한다.

▶ 염분 : 해수 1kg속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양의 g수 

     - 염분의 단위 : 퍼밀(‰) 

     - 해수의 평균염분 : 35‰ 

     - 공식 : 염분= 해수 분의 염류 × 1000 

     - 염분의 변화 : 유입되는 물의 양, 강수량, 증발량, 계절 등의 원인에 따라 달라짐 

       · 염분이 높은 지역 : 증발량>강수량, 중위도지역, 

       · 염분이 낮은 지역 : 증발량<강수량, 적도지역, 강물이 유입되는 지역, 빙하가 녹는 지역 

▶ 염분비 일정의 법칙 - 염분은 지역,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각 염류들 사이의 구성비율은 항상 같다. 

용존물질 : 천연적인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 

                  보통 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아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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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거리

 감춰진 소금의 역사

• 생물체의 필수 구성 성분

• 소금 광산

 소금은 생물체의 필수 구성성분이다.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소금을 축적하

기 위해 많은 양의 식물을 뜯어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을 섭취하였다. 

사람도 원시시대 때는 새나 물고기, 다른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체내에 소금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곳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게 되자 동물을 쫓아다니며 사냥하지 않고도 소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던 해안, 소금호수 또는 바위소금인 암염이 있는 곳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소금이 없는 산간이나 내륙에 살던 사람들은 사냥물이나 농산물을 소금과 바꾸기 위해 이 지역

에 모여들었다. 교역의 중심지, 그 곳에 오고가기 위한 교역로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지명에 그 흔적

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Salzburg)는 ‘소금의 산’이라는 뜻이고, 할슈타트(Hall-

statt) 역시 ‘소금을 만드는 집’이란 뜻이다.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나 우리나라 전남 영암의 

염산마을도 소금과 관련된 지명이다.

1616년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인근의 뒤른베르크 광산 아주 깊은 곳에서 전혀 부패하지 않은 남자시체가 발견

되었는데, 곡괭이를 갖고 있는 광부의 모습이었다. 이후로 할슈타트에서 추가로 발견된 1,000개의 무덤, 그 안에 

들어있던 수많은 유물들은 고대인들이 일찍이 소금을 얻기 위해 소금 광산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작업했고, 유럽의 

소금 무역을 주도했음을 알려주었다. 이들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인 켈트족의 

시체들로 밝혀졌다. 켈트족의 소금 광부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 가파른 각도로 갱도를 파 천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쳤다. 가죽 가방을 매고, 횃불을 이로 꽉물고, 소금에 녹슬지 않는 청동 곡괭이로 갱도를 파 내려갔다. 

하지만 소금은 다른 암석과 달리 쉽게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갱도가 함몰되거나 입구가 막히는 사고가 잦았다. 

또 지하수가 소금물이 되고, 소금결정으로 변해 바위틈, 갱도를 메우는 바람에 매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켈트족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은 로마인들이 야만인으로 왜곡했던 켈트족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도록 해주었다.

소금결정(사진: flicker)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호수(사진: Harmony)

(출처: 홍선욱, 2004. 감춰진 소금의 역사. 우리바다 2004년 9월호)

UNIT 4 내가 만든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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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거리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에는 ‘우유니’라는 호수가 있다. 말이 호수지 실제로는 물이 있는 호수가 아니라 소금평야

가 펼쳐진 소금호수이다. 몇 만 년 전에 바다였다가 지각변동을 겪어 바다가 솟아올랐고, 빙하로 덮인 후 해빙, 

결빙을 반복하면서 호수로 변하고, 호수의 물은 증발되고 건조되면서 현재는 세계최대의 소금지대가 되었다. 

우리나라 충청북도보다 큰 면적에 바닷물보다 다섯 배나 짠 소금이 12m 두께로 쌓여있다. 이곳에 사는 원주민인 

‘치파야족’은 2천년 전부터 소금을 이용해서 살아왔다. 온통 소금뿐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나가야 했다. 라마의 등에 소금을 싣고 산맥을 넘는 

치파야 상인들의 행렬 대신 요즘엔 기계와 자동차로 소금을 나르는 사람들만 남았다. 최근엔 이 소금덩이를 잘라 

식탁, 침대, 벽돌, 인테리어 등 소금으로만 만들어진 호텔을 세워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켈트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켈트족의 소금, 철, 농업, 무역, 승마술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쉽사리 부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소금의 경제적 가치에 일찍부터 눈을 돌려 켈트족의 소금광산 뿐만 아니라 영토확

장과 더불어 다른 나라의 소금 산지도 손에 넣었다. 또 해안과 습지, 소금연못 부근에 수많은 제염소를 건설했다. 

얕은 연못에 바닷물을 가두거나, 항아리에 바닷물을 넣고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기도 했다. 로마제국의 건설과 

함께 군대가 소금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급료를 소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봉급’을 뜻하는 영어인 샐러리(salary)는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실제로 급료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sal’은 프랑스

어 ’solde‘가 되었고, 그것은 ’군대‘라는 뜻의 영어 ’soldier‘의 어원이 되었다. 

6세기와 9세기 사이에 남유럽의 베네치아에서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천일염 제조기술이 발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의 염전을 만들고 펌프와 수문을 이용해서 바닷물의 염도가 점점 높아지면 다음 단계의 염전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이 기술을 자기들이 발명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서양역사학자들은 이 기술이 서기 500년 경에 중국에서 먼저 발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네치아의 상인의 아들인 마르코 폴로는 1300에 나온 동방견문록 초판에서 중국의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몽고황제 쿠빌라이 칸의 모습이 찍힌 납작한 소금조각이 돈으로 사용된다거나, 

하얀 소금 언덕으로 며칠씩 여행을 하는 사람들, 소금연못에서 세입을 얻는 방법, 소금 만드는 방법 등...... 

• 소금 호수

• 로마의 부와 소금

• 천일염

(출처: 홍선욱, 2004. 감춰진 소금의 역사. 우리바다 200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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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간이비중계를 통한 바닷물 비중 실험하기

• 천일염으로 바닷물 만들기 (사진: 홍선욱)

• 간이 비중계를 만들어 염분 농도 측정하기

① 같은 크기의 비커를 3개 준비한다.

② 각각의 비커에 물과 소금의 양의 합이 일정하도록 바닷물을 제조한다.

③ 비커에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을 기록한다.

① 지름이 1cm 정도 되는 수수깡을 10cm 정도의 길이로 자른다. 

② 수수깡에 같은 간격으로 눈금을 매긴다. 

③ 수수깡을 비커에 넣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못(압정)을 꽂는다. 

④ 못(압정)이 꽂힌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용액에 담근다.

UNIT 4 내가 만든 바닷물

물 965ml

천일염 35g



26

학습지

 알아보기

 • 간이비중계를 이용하여 바닷물의 비중을 측정하여 봅시다.

       - 각각의 비커에 물을 1000ml 넣습니다.

       - 각각 비커마다 소금의 양을 달리하여 넣습니다.

 • 못과 수수깡을 이용하여 간이 비중계를 만듭니다. 

 • 간이 비중계로 소금 용액의 비중을 측정해 봅니다.

 더 나아가기

 • 실험결과를 정리하며, 알게된 점을 기록하여 봅시다.

* 각각 비커의 소금 양을 적어봅시다.

* 실험 결과를 예측하여 봅시다.


